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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양의 만남의 역사 

 

인간과 양의 만남은 약 10,000년 전의 신석기 시대에 중앙 아시아에서 가

축으로 사육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는 아직 양의 모피를 그대로 

깔개나 방한용으로 이용하기만 하였고, 양모를 의복 등으로 사용한 것은 기

원전 17~18세기의 바빌론 왕조시대부터이다. 그 후, 페르시아, 이집트, 로마

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넓혀져 갔으며, 이후 히말라야로부터 서역을 거쳐 모

직기술과 함께 중국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일본에 있어서 양모의 역사는 3세기 초에 중국으로부터 공물로써 모직물

이 도래한 것이 시초이며, 14세기경부터 포르투갈인이 왕성하게 왕래함에 따

라 많은 모직물이 수입되었다. 1876년에는 독일에서 양모직물 제조법이 도입

되어 일본 최초의 모직물 공장이 동경에 만들어져 모직물 산업의 막이 열리

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스페인에서 양의 개량이 행해져 우수한 메리노종

이 탄생하고, 이러한 메리노 양으로부터 최고급의 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 세계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양을 사육하고 있으며, 전체 두수는 세계 

인구의 1/4에 달할 정도이다.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25배의 양이 사육되고 있다. 

1 마리의 양에서 5,000만 올 이상의 털이 밀생하고 있다. 컬 형태의 한 올 

한 올의 털은 탄력성이 풍부하고 강한 스프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

신하여도 곧바로 원래로 되돌아간다. 양모가 주름이 생기기 어려운 것은 완

화수축이 우수한 크림프(권축)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모 실이나 직물

은 벌키성이 풍부하고, 약 60%의 공기를 함유할 수 있으며,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보내지 않아 보온성이 우수한 섬유제품이 된다. 양모는 우리의 피부

라든가 손톱, 머리카락과 같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백질을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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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이라고 하는데, 약 19종류의 아미노산이 조합된 것으로 섬유의 표면은 

비늘상의 표피(스케일)로 덮어져 있다. 스케일은 둥글고 죽순 껍질과 같이 털

끝 방향으로 규칙 바르게 돌출되어 겹쳐져 있는데, 이러한 스케일이 외기의 

변화에 따라서 개폐작용을 하여 습기의 흡수와 방출이라고 하는 생리작용이 

이루어 진다. 

결국, 양모는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양모는 제 2의 피부, 살아

있는 섬유라고 할 수 있다. 양모의 피질부는 흡습성이 우수하면서도 그와는 

상반된 높은 발수성을 보이는 것은, 표피에서 물방울을 튕겨 내는 역할(소수

성)을 하기 때문이다. 발수성이 양호하다는 것은 방오성과도 연결된다. 양모

의 방적(실로 하는 일)이 용이한 것은 크림프성이 있는 점과 비늘상의 표피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유와 섬유가 간단하게 얽히기 때문이다. 또한 직물

로 만들어진 양모는 발수성이 있기 때문에 방수가공을 하지 않아도 가랑비 

정도라면 물방울을 튕겨낸다. 예를 들면 젖어도 흡습성이 있기 때문에 체온

이 급속하게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의 대전이 일어나기 어렵고, 의류가 피부에 휘감기는 등의 불

쾌감도 없다. 또한 염색도 잘되고, 색상 탈락이 어려운 것도 양모의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단백질 섬유인 양모는 화학 반응성이 풍부하여 각종 염료

와 친화성이 크고, 염료 분자 등과 견고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영

구적이다. 한편, 양모가 지닌 친화성을 이용하여 유해한 물질을 흡수하는 공

해방지용 필터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양모 의복을 코튼과 같은 감각으로 세

탁하면 줄어들어 딱딱하게 된다. 이것은 양모의 매우 큰 약점이다. 제 2의 

피부로써 우수한 역할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비늘상의 표피인데, 세탁에는 

약하고 액체 중에서 문지르면 섬유가 서로 얽혀 펠트화 현상을 일으켜 버린

다. 이것이 수축의 원인이다. 그러나 현재는 방축가공을 행하여 비늘상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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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깎아 펠트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공이 있다. 

현재 세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양은 약 11억 마리이다. 그 중에서 가장 우

수한 것은 호주를 대표하는 메리노종의 양이다. 원산지는 스페인이다. 메리

노 양 한 마리로부터는 평균 4.55kg의 양모가 얻어진다. 가늘고 부드러운 탄

력성이 풍부한 고급품의 울이다. 현재는 전세계 양모의 45%가 이러한 메리

노 울이다. 양모는 메리노 울 이외에 크로스브레드 울, 카펫 울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크로스브레드 울은 잡종의 양에서 얻어지는 양모로써, 두터운 

직물, 니트 등에 사용된다. 전체 생산량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카펫 울은 

잡종 중에서도 특히 굵고 거친 양모로 품질 개량이 되어 있지 않은 양으로

부터 얻어지는 양모로써 주로 카펫 등에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메리노종 

이외의 대표적인 양의 종류와 그들 양모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햄

프셔 다운, 옥스퍼드 다운, 사우스 다운, 시로프셔, 도셋트 다운 등의 각 종

은 모질이 좋고 태가 소프트하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모사, 니트 등으로 사

용되며, 흰색 양모가 얻어지는 도셋트 혼 종은 트위드 등에 주로 사용된다. 

얼굴이 까맣고 건장한 스코치 블랙 페이스 종도 트위드에 사용되지만, 카펫

으로도 사용된다. 페렌데르 종은 니트, 모포, 카펫 등 폭넓게 사용된다. 장모

종의 대표가 되는 것이 레스터 종, 링컨 종은 영국의 광택 종의 근본이다. 

뉴질랜드 양모의 절반을 점하고 있는 뉴질랜드 로무니 종은 카펫이라든가 

모포에 사용된다. 쿠폭스 종, 코리데일 종도 카펫 등에 사용된다. 드라이스데

일 종은 카펫 전용이다. 

양모의 생산 현황은 기후나 목초의 생육 정도 등에 따라서 다소의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전 세계의 생산량은 유지모(양모에서 털을 깍은 그대로의 상

태)의 경우 306만 톤, 세모(유지분, 토사 등의 불순물을 씻어 떨어낸 상태)의 

경우 180만 톤이다. 이것은 전세계 섬유 생산량의 5%에 해당한다. 양모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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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국은 주로 남반구에 집중하여 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호주(28%)가 가장 

많고, 이하 구 소련(15%), 뉴질랜드(11%), 중국(6.6%), 아르헨티나(5%)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연간 양모 수입량은 세모로 17만 톤, 그의 65%가 우수한 메

리노 종이 있는 호주로부터이다. 뉴질랜드(16%), 남아프리카(3%)에서도 들어

오고 있다. 

양털로 만들어진 울 이외에도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섬유가 많이 있다. 그

러나 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의 털뿐이고, 그 외의 동물의 털은 수모(헤어)

라고 한다. 결국 산양, 소, 말, 토끼 등의 털은 모두 헤어인 것이다. 그 중에

서도 캐시미어, 모헤어, 라마, 알파카, 비큐나, 앙골라 토모, 카멜 등을 고급 

수모라고 부르고 있다. 수모는 주로 동물의 헤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소프

트하고 부드럽고 특유한 매끄러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수모섬유를 소개하여 본다.  

캐시미어는 캐시미어 산양의 헤어이다. 인도의 캐시미르에서 유래하는 명

칭으로써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호주 등에 분포하고 있다. 캐시미어는 섬

유가 극히 가늘고 부드러워 독특한 촉감과 깊이 있는 색조 등이 특징이다. 

앙골라 산양의 헤어로 만들어진 것이 모헤어이다. 미국, 터키, 남아프리카가 

주산지이다. 매끄럽고 백색의 아름다운 광택을 지니며 거친 촉감이 있다. 여

름용의 신사복으로써 섬머 워스티드, 수편모사, 니트웨어 등에 사용된다.  

라마는 낙타과의 일종이다. 표고 3,600m의 안데스고지(볼리비아, 페루, 칠

레, 아르헨티나 등)에 서식하고 있다. 헤어는 가는 털과 굵은 털이 섞여 있고 

섬유장도 다양하다. 면모와 자모가 공생하고 있다. 색상은 갈색이 많고 다음

에 흑색이다. 극히 일부이지만 흰색도 있다.  

낙타 종류인 파고의 헤어로 만들어진 것은 알파카이다. 울과 헤어의 양쪽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광택이 있어 매끄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다. 색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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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갈색, 그레이, 연갈색, 담황색, 흰색, 검정색으로 다양하다. 수편모사, 니

트웨어, 고급안감 등에 사용된다. 

비큐나는 낙타과의 라마에 속한다. 에콰도르에서 아르헨티나에 걸친 해발 

6,000m 이상의 안데스산맥에 수십 마리씩 군집하여 서식하고 있는 희귀성  

동물이다. 부드럽고 특히 고급품의 헤어가 얻어진다. 특히 여성용 고급 코트 

등으로 만들어진다. 

앙골라 토모는 앙골라 산양과 같이 길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토끼털이

다. 광택이 있고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파스텔 색상으

로 염색하면 매우 아름답다.  

카멜은 낙타의 털이다. 의류용으로 사용되는 카멜은 중동, 구소련, 중앙아

시아에 있는 쌍봉낙타의 헤어이다. 카멜의 주산지는 중국, 몽고, 이란, 이라

크 등이다. 보온성, 탄력성이 풍부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헤어이다. 니트, 코

트, 안감 등으로 사용된다.  

 

 

 


